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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 중 개인의 정신 

기능을 빼앗고 결국 주위에 의존하게 만드는 가장 힘들

고 두려워하는 뇌 질환으로 치매가 있다. 노인의 치매는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는 전염병이고 현대 의학의 위기이

다(Howes와 Perry, 2011). 

한국의 고령화는 타국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한가

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86.7%로 나타났다

(Kim, Lee, Lee, Lee, Lee, 2019). 이 중 정신질환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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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연구는 치매모델 쥐에게 과제지향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인지기능과 중추신경계 가소성의 

한 지표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여 치매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치매모델 쥐에게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실험군Ⅰ과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한 

실험군Ⅱ으로 구성하였다. 과제지향 훈련은 앞발의 뻗기, 잡기, 옮기기를 적용하였고 장애물 보행을 실시하였다. 인

지기능은 기억력의 측정에 정량화된 수동회피검사를 실시하였고 중추신경계 가소성의 변화는 아세틸콜린의 함량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치매모델 쥐의 과제지향 훈련을 실시한 후 4일부터 인지

기능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00). 둘째,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치매모델 쥐에 적용한 과제지향 훈련은 아세틸콜린 

함량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00).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중재 중 임상에서 노인성 치매환자에게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지향 훈련을 치매모델 

쥐에게 수행함으로서 기억력 개선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과 중추신경계 가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세틸콜린의 함량 

증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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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매의 유병률은 2018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10%를 

넘겼고 그 수는 7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매는 한국

에만 국한된 노인의 문제가 아니다. Ferri 등(2005)에 따

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4,300만 건의 치매가 발생하며 

연간 발생 건수는 460만 건에 이른다고 하였다. 추정치에 

따르면, 그 수는 20년 마다 두 배로 늘어나 2040년까지 

8,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치매에 대하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접근 및 중재에서의 작업치료는 독립성 확

보와 사회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상

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의 향상을 촉진하여 행동수정을 이

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Gitlin, Corcoran, Winter, 

Boyce & Hauck, 2001).

Kielhofner(1992)는 사람은 작업에서 기인하는 존재이

므로 노인들이 목적을 가진 활동, 즉 작업활동에 참여함

으로서 기대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Arya 등(2012)은 기능향상을 위해 목

적있는 과제수행의 훈련이 효과적이라 하였고 직접 수행

하는 작업기반 훈련은 작업 성취의 효과적 방법이며 만

족도 또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다. 

작업치료 중재에서 과제지향 훈련에는 팔의 뻗고 닿

기, 물건 잡기, 잡아서 옮기기 등과 이러한 유형에 물건의 

모양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팔 영역(Winstein, Rose, 

Lewthwaite, Chui, & Azen, 2004)과 트레드밀,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보행훈련을 시키는 다리 영역(Richards, 

Malouin, Wood-Dauphinee, Williams, Bouchard & Brunet, 

1993)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작업치료 중재에서 

과제지향 훈련은 여러 영역에서 효과 입증의 연구보고가 

있으며 임상에서는 예전부터 과제수행 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요인에 의한 치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노인

의 알츠하이머형은 혈관성 치매가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파킨슨 질환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 모두를 가지고 

있는 루이소체 형태의 치매가 나머지 비슷한 비율을 차

지한다. 동일한 연령의 인지적으로 건강한 노인과 비교

했을 때, 혈관성 치매와 루이소체형 치매 환자들에게서 

노인반(플라크)과 신경섬유농축(tangles)이 더 흔하게 나

타나고, 시누클레인(synuclein)/루이소체 축적이 흔한 생

화학적 특징을 갖는다(Kovacs, 2008).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는 신경변성 

질환으로 많은 노인들에게서 인지기능의 소실을 초래한

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는 세포외 플라크에 아밀로이

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과 세포내 신경섬유 농축체의 타

(tau)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특징이다. 그리고 시냅스와 

가지돌기의 변성과 기억 과정에 포함되는 신경세포의 점

진적인 소실을 보인다. 이러한 변성의 원인은 현재 매우 

활발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유전적인 가설도 형성되었

지만 발병 기전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Selkoe, 2001).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뇌의 정상적인 시냅스 기능

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이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자가응집(self-aggregates)이 다양한 크기의 소중합체가 

되어 뇌실질과 혈관에 신경성 플라크를 형성한다. 알츠

하이머가 진행되는 동안 플라크를 형성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응집 생성이 급증하여 신경계를 명확히 구

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의 소중합체와 플라크는 효과적인 시냅스 독성물질로 사

립체 활성을 억제하고, 세포내 칼슘 수준을 변화시키므

로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촉발하고 염증과

정을 자극하여 신경 장애를 초래한다(Mathew, Yoshida, 

Maekawa, Sakthi, 2011).

1970년 중반부터 사후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인

으로 콜린성 체계가 주목을 받으며 편도체와 해마, 대뇌겉

질에 콜린아세틸트렌스퍼라제(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etylcholinesterase, AChE)

의 소실을 보여줬다. 더욱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플라크

의 증가와 인지감소가 콜린아세틸트렌스퍼라제 활성의 감

소와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Perry, Tomlinson, Blessed, 

1978).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인지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 손상 정도에 따

라 9%에서 33% 범위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의 감

소가 있었으며 콜린성 체계의 장애는 일화 기억보다는 작

업기억과 집중에 관련 있다(Kadir, Almkvist, Wall, 2006).

치매 증상에 주로 포함되는 기준은 다발적(multiple) 

인지 손상, 현저한 기억 소실(특히, 새로운 기억을 형성

하는 능력), 집중력 관련 기능과 수행기능, 언어와 사회 

기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치매의 특징은 여러 영역의 인지손상으로 수단적(도

구적, instrumental)인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능력 소실과 결부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

작 훈련(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은 식사준비, 집안일 수행과 같이 고차원의 활동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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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위해서는 고도의 인지기능이 필요하고 초기

부터 인지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로인해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훈련은 치매 초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후 이러한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감소하게 된

다(Franssen, Reisberg, 1991). 치매 초기 특징은 인지감

소 뿐만 아니라 특정(시각) 운동 기능의 결함도 가져온

다. 치매 환자는 시각 자극에 더 늦게 반응하고 뻗기 과

제 시 손 운동 시간이 지연된다. 이러한 결함들은 인지와 

시각 운동 기능의 통합에 포함된 뇌 신경망의 변성이 원

인이라 추측된다(Pettersson, Engardt, 2002). 눈-손 협응 

동작의 정확한 조절은 많은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훈련 

수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omas, 2001).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에 대부분 발견할 수 있는 기억 

소실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로, 치매 환자에게는 최소 두 가지 

측면의 운동기억이 상대적으로 보존되어있다. 운동기억

의 두 가지 측면이란 운동기술을 학습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가 생성(self-generated) 운동에 대한 인출(recall) 능

력이다. 치매 환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동작 환경에서 환자가 일상생활동작 과제수행 

활동을 “어떻게(how)” 수행하는지 아는 기억을 유지하

지만, 자신이 “무엇을(what)” 해야 할 지 (예. 어떤 항목

을 선택할지,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의식적인 회상(conscious 

recollection)이 어렵기 때문이다(Dick, 1992).

선택적인 기억 손상 외에도 치매 환자는 기능적 수행

력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인지적,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다. 또한 고차원적인 인지의 결함은 계획하기, 시작하기

의 손상, 판단, 적응, 결정하기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다(Connolly와 Williams, 1993).

본 연구는 치매모델 쥐에게 작업치료 중재인 과제수행

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고 중추신경계 가소성의 한 지표 물질인 아세틸콜

린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여 치매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2월 지역의 동물실험실에서 실시하

였다. 치매모델 쥐는 200g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

쥐를 사용하였고 실험진행 기간 동안 적정량의 물을 제

공하였으며 먹이는 실험군Ⅰ은 적정량을 공급하였고 실

험군Ⅱ는 먹이를 이용하여 과제지향 훈련을 유도하였다. 

실내온도는 22±2℃를 유지하였고 조명은 12시간을 기준

으로 광주기, 암주기로 적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유발이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였다. 

실험대상은 실험군Ⅰ, 실험군Ⅱ로 구분하였고 각각 8

마리씩 총 16마리로 구성하였다. 실험군Ⅰ은 스코폴라민

(scopolamine) 투여 후 비중재군, 실험군Ⅱ는 스코폴라민 

투여 후 과제수행 중재군으로 구성하였다. 치매모델 쥐

는 스코폴라민을 투여하여 제작하였고 스코폴라민은 중

신신경의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발현을 억제하고 기억

장애를 유발할 수 물질이다. 기억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100g당 0.2㎎의 스코폴라민(Sigma Co., USA) 복강투여

를 실험 30분 전에 실시하였다. 사전실험을 거쳐 실험결

과 도출은 4일로 구성하였다. 

2. 연구도구

1) 과제지향 훈련

팔 영역의 과제지향 훈련은 먹이를 실험 쥐가 앞발을 

뻗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어 팔 뻗기와 잡

기, 옮기기(입으로 가져오기) 과제를 50회 반복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시각정보의 활성을 위해 먹이의 위치와 

높이에 움직임을 주어 매회 다르게 적용하였다. 다리 영

역의 과제지향 훈련은 실험쥐 트레드밀에 중간 중간 장

애물을 설치하고 트레드밀 뒷면은 전도체를 이용한 미세

전류 전달을 통하여 장애물을 넘어서 계속 보행하도록 

유도하였다. 

2) 인지기능 검사

실험동물의 기억력 행동검사인 수동회피검사(Van der 

Zee, Biemans, Gerkema & Daan, 2004)은 기억력의 측정에 

정량화된 시험방법으로 설치류의 작업기억능력(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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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ability)을 측정할 수 있다. 수동회피검사에 사용

하는 도구는 셔틀박스(shuttle box, 50×15×40 ㎝, electric 

grid floor, Ugo, Italy)를 사용하여 칸막이 문으로 방이 

나누어져 있다. 한쪽 방은 1500Lux 밝기의 조명을 켜고 

나머지 방은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 문이 있어 1500Lux 조명의 방의 

실험 쥐는 중간에 개방된 칸막이 문을 통하여 다른 방으

로 이동하면 칸막이가 닫히게 된다. 이때 조명 점등 시작

부터 다른 방으로 이동 후 칸막이 문이 닫히는 시간(대기

시간; latency time)을 측정하였다. 10회의 학습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였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문이 

닫히면 바닥의 전도체 판을 통하여 3초 동안 3㎃의 전류

를 통하게 하여 전기쇼크를 유도하였다. 날이 경과됨에 

따라 문이 열렸을 경우 조명이 있는 방에서 어두운 방으

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3) 중추신경계 가소성 검사

뇌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측정은 Hestrin(1949)의 

방법에 기인하여 알카라인 하이드록실아민(alkaline 

hydroxylamine)을 가진 아세틸(acetyl) 유도물의 반응을 

기초로 측정하였다. 뇌의 균질액 50㎕를 1%의 하이드록

실아민(hydroxylamine)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다시 염화

철(FeCl)을 첨가하여 530㎚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세틸

콜린 함량을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치매모델 쥐의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실험군

Ⅰ,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한 실험군Ⅱ의 실험 전 동질성 

검사에서 정규성이 확인되어 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군의 인지기능 향상의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

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s multiple 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세틸콜린 함량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지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지기능 향상 비교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기억력 손상 치매모델 쥐의 과제

지향 훈련 후 수동회피반사검사를 통한 대기시간을 비교

한 결과,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실험군Ⅰ과 과

제지향 훈련을 수행한 실험군Ⅱ의 비교에서는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한 실험군Ⅱ의 4일 후 대기시간이 유의미하

게 늘어남을 확인하였고, 실험군Ⅱ의 일별 비교에서도 4

일 후 대기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남으로 인한 기억 손

상의 개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Effect of the Task-oriented Training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Rat in Passive Avoidance 

Response Test during 4 Days (sec)

Group 1 daya 2 daysb 3 daysc 4 daysd p

experimental group Ⅰ 229.44±8.03 224.70±8.89 226.37±7.92 231.20±8.11 .31

experimental group Ⅱ 230.59±7.06 231.61±9.45 233.19±6.58 272.53±7.34
.00*

(d 〉a,b,c)

p .15 .32 .31 .00*
*p〈.05

Table 2. Change of the Acetylcholine after Task-oriented Training to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Rats.  (µ㏖/㎎)  

Acetylcholine concentration

pTask-oriented training

(before)

Task-oriented training

(after)

experimental group Ⅰ 24.98±2.51 24.23±3.04 .45

experimental group Ⅱ 25.01±1.92 31.47±3.76 .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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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비교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기억 손상 치매모델 쥐의 뇌조

직 아세틸콜린 함량을 비교한 결과,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실험군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고 과제지향 훈련을 수행한 실험군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로 인한 중추신경계 가소성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Ⅳ. 고 찰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건강한 신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개인적, 국가적으

로 수행되어 지고 있지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이 활성화 

된것은 최근의 일이다. 노인의 운동기능과 신체활동의 

문제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가져와 낙상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결국 사망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신체

적인 상태는 건강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Murphy, 

Williams, Gill, 2002). 그러나 뇌질환인 치매는 신체적 건

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치

매 노인의 증가와 국가적 의료예산의 증가를 이유로 이

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같은 치료적, 예방적 차원의 지

원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적 차

원에서 작업치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치매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린성 계통

(cholinergic system)의 손상과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

린의 감소로 인지기능이 나빠지는 질환이다(Giovannini, 

Casamenti, Bartolini, 1997).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손상 부분은 일화(episodic) 

기억 기능이고, 많은 연구가들은 집중과 수행기능 또한 

손상된다고 했다(Perry과 Hodges, 1999). Boer, Pel, Steen, 

Rattace-Raso(2015)는 인지 손상 환자들에게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기능과 관계있는 뻗기 과제 시 손동작의 

지연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스코폴라민을 

주입한 인지기능 손상 치매모델 쥐에게서 계속적인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보였다. 스코폴라민은 항 콜린성 물질

로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물질로 노화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에서 기억 손상을 

유도하는 연구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Fan, Hu, Li, Yang, 

Xin, Wang, Ding & Geng, 2005). 그러나, 실험 쥐는 야

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리적으로 용해도가 커서 

작용 부위의 침투가 빠른 이점은 있으나 영구적인 손상

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스코

폴라민을 투여하여 인지기능 손상을 유도하였고 단기간

의 실험을 통하여 인지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단기기억 인지기능 검사 방법인 수동회피검사를 실시하

여 긍정적인 인지기능의 기능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복잡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선행 안구 운동이 생성되

어야 하고(Land, 2006). 이러한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시각정보가 운동 활동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

하다. 시각은 인간이 가지는 특수감각 중에서 가장 강

하게 작용하는 감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먹이활동에서 

위치와 높이의 움직임을 주어 강제로 시각정보의 활성

을 유도하였다. 팔 뻗기와 잡기, 옮기기(입으로 가져오

기) 과제에는 먹이에 집중하는 시각정보도 동시에 포

함됨으로 이 또한 과제지향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정보의 감각중추인 뒤마루엽 겉질은 이러한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뒤마루엽 겉질에는 눈과 손의 

시간과 공간 협응에 필요한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Pierrot-Deseilligny, Milea, Muri, 2004). 최근 연구에서 

치매 단계에 있는 인지 손상 환자에게서 마루엽의 기능

적 변성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Jacobs, 2012). 뻗기

와 같은 과제는 눈과 손의 수의적 운동을 생성하는 다발

적 인지-운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

루엽과 이마엽 구조들의 정확한 소통과 활성이 필요하다

(Pierrot-Deseilligny, Milea, Muri, 2004). 

알츠하이머 치매의 신경병리학적 소견은 학습과 기억

에 포함되는 대뇌 영역의 광범위한 신경세포 소실과 동

반된 뇌 위축, 세포내 신경섬유 농축체 축적, 타우(tau)단

백질의 축적, 뇌 세포의 플라크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

질 축적,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다(Karch 등, 2012). 알

츠하이머 치매는 뇌의 여러 영역에서 신경전달물질 체계

의 결함이 있고, 특히 대뇌 콜린성 체계와 소마토스타틴

(somatostain)을 포함하고 있는 신경 체계가 가장 많이 

손상받는다. 따라서 아세틸콜린 합성, 유리, 흡수, 콜린아

세틸트레스퍼라제(ChAT)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

의 활성이 감소한다(Perry, 1986).

콜린성 체계는 인지 과정에 있는 대뇌 신경회로(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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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구조적 재형성(remodell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liebs, Arendt, 2011). 바닥 앞뇌(basal forebrain)

와 뇌줄기에서 상행하는 콜린성 체계의 기능부전과 대뇌

겉질에서의 콜린성 신경전달물질의 소실은 인지기능 감

소의 기본으로 제안된다(Bartus, Dean, Beer, 198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콜린성 체계의 기능회복과 콜린성 신

경전달물질의 변화를 통한 중추신경계 가소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뇌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변화를 검사하였

다. 그리고 작업치료의 과제지향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치료의 과제지향 훈련의 목적은 운동행동을 극대

화하여 작업 수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Bass-Haugen, 

Mathiowetz, Flinn, 2002). 이 접근법은 종종 신경재활 중

재로 활용되고 이 중재를 경험한 환자들은 인지와 지각 

기능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소실을 보이

는 뇌질환인 치매에서 작업치료사는 일반적으로 과제지

향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지

향 훈련이 치매의 인지기능 향상에 영향를 줄 수 있음을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아세틸콜린의 함량에 국한한 실험이

었고 과제지향 훈련이 노인의 치매에 효과가 있음을 좀

더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Acetycholinesterase)의 활성도 동시에 비교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의 실험에 국한

된 결과의 도출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뒤를 이어 아

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활성도를 비교하는 연속 연구와 

영구적인 손상을 가진 유전자 변이 치매모델(PDAPP, 

Tg PDGFB-APPSwelnd, Tg2576, App23 등) 쥐를 이용

한 장기간의 과제지향 훈련 적용을 통한 연구 그리고 시

각정보와 과제지향 훈련을 분리한 치매에 대한 다각적인 

중재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 중재에서 경증 치매환자에게 적용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과제지향 훈련을 통한 과제수행

이 기억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력 행동검

사인 수동회피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중추신경계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조직의 아세틸콜린 함량 

변화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노인성 치매의 경우 다양한 작업치료 중재가 있지만 

그 효과는 과학적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중재 중 임상에서 노인성 치매환자에게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지향 훈련의 과제수행을 치매모델 쥐

에게 수행함으로서 기억력 개선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과 

중추신경계 가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세틸콜린의 함량 

증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도출된 자료는 향후 치매의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과

학적 근거마련과 기초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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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ask-oriented Training on Cognitive Function Recovery and CNS 

Plasticity i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Kim, Souk-Boum*, Ph.D., P.T., Kim, Dong-Hyun**, Ph.D., P.T., S.W.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eju Halla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imcheon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eatedly conduct task-oriented training i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and as a result observe changes in the content of acetylcholine, a marker of cognitive 

function and central nervous system plasticity, to identify the improvement effect of dementia.

Methods : It consisted of two groups. One group I was that did not perform task-oriented training i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and the other group II was that performed task-oriented training. 

Task-oriented training involved stretching, grasping and moving arms and walking obstacles on the legs. 

We performed a quantified passive avoidance test in the measurement of memory for cognitive function 

and compared the change in the content of acetylcholine for the plasticity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gnitive function since the 4th days after task-oriented training 

of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00). Second, task-oriented training applied to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acetylcholine content.

Conclusion : In this study, task-oriented training, which is often performed on senile dementia patients 

during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was scientifically demonstrated in scopolamine-induced dementia 

rats by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through memory improvement and increase in the content of 

acetylcholine confirming central nervous system plasticity.

Key words : Acetylcholine, Dementia, Task-oriented training




